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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use community food-service centers according to family type.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147 individuals in low-
income households, aged from 7 to 12 years, and who consumed free meal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or at local chil-
dren’s centers in Seoul and Kyunggi-do, Korea. Dietary habits and dietary intake were obtained using 24-hr recall. Chil-
dren in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skipped breakfast more frequently than children in low-income married pa-
rent families. No difference in nutrition intake or dietary habits was observed between children in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and children in low-income married parent families. More interest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
ment are required to develop nutrition education and food assistance programs for children in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Korean J Nutr 2011; 44(3): 255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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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

제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급

격하게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82~2002년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실업률, 저임금 근

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증가하였다.1) 또한 최근 다양

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한부모 가구 및 여성 가구주의 증가

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안

내에 따르면 2000년 전국가구 대비 한 부모 가구의 비율은 

7.9%에서 2005년 8.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모자가구는 79%, 부자가구는 21%로 모자가구의 비율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났다.2)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은 2005년 99,671

세대에서 2008년 118,116세대로 18.5% 증가였고, 저소득 부

자가정은 같은 기간 23,995세대에서 30,534세대로 27.3% 증

가하였다.2) 

빈곤층의 증가, 한부모 가구 및 여성 가구주의 증가와 관

련된 가족 유형의 변화와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의 미비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수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3,4) 저소득층 학동기 어린이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대

부분 맞벌이로 일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상태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관심 부족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섭취하는 

식품의 질적, 양적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학동기는 일생

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 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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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은 신체의 발육뿐 아니라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5)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6)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

동들의 경우 식생활 이외에도 지능, 정서, 인지 등의 발달이 부

적절할 가능성이 높고, 영양 문제까지 동반된다면 질병 발생

률의 증가와 발육 지체, 정상적인 학업 성취의 어려움 및 사

회활동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7)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실직과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족의 해

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

원이 확대되었다.8)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수급권이나 저소득 

가정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의 소외, 가정과 지

역사회로부터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

이라 하더라도 한 부모 가정이거나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벌이로 인해 방임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가

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국내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이나 영양상태 등

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 가족유형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환경이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미치

는 영향이나 실태조사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유형에 따

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춘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2007

년 10월부터 11월과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66명 중 불충분한 응답 19

명을 제외한 1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훈련된 연구원에 의해 가벼운 옷차림 상태

에서 신장계 (삼화, 한국)와 체중계 (타니타, THD-648, 일본)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

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다. 

설문조사
아동용 설문지와 담당자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면접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일반사항, 식습관, 영양지식, 일일 영양섭취량 

조사를 포함하였다. 일반사항은 조사대상 학생들의 나이와 

성별이 포함되었다. 식습관 문항은 선행연구를9) 바탕으로 식

사속도와 식사량, 세끼 식사여부, 음식 섭취시 중요하게 고려

하는 요인, 식사를 거르는 이유, 군것질횟수와 군것질 종류으

로 구성되었다. 영양지식 문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

지식을 조사한 연구9)의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영양지

식 문항은 식품군의 기능과 각 식품군의 주요 영양소 등을 묻

는 내용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

렇다’, ‘아니다’, ‘모른다’ 중 한 가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조사대상 아동들의 1일 영양섭취량 조사를 위해 24시간 

회상법을 실시하였다.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1일 영양섭

취량은 영양평가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CAN-Pro 3.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담당자용 설문지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 부모님의 소득과 가족 형태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임을 감안하여 

아동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사회복지사 및 지역아

동센터 교사가 각 아동의 부모님의 소득과 가족 형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방법
조사된 자료의 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 (version 12.0)

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식습관 차이에 대한 검정은 χ2-test를 이용하였다. 각 학년별 

조사대상 아동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동일 가족 유형과 성

별에 대하여 저학년 (1~3학년)과 고학년 (4~6학년)으로 나누

어 결과를 보고하였다. 영양지식점수는 가족 유형별 차이, 성

별 차이, 학년별차이를 t-test로 검정하였다. 영양섭취량은 연

령과 성별에 따라 영양섭취기준량과 비교하여 섭취율을 구

하였다. 영양섭취량 역시 동일 가족 유형과 성별에 대하여 저

학년 (1~3학년)과 고학년 (4~6학년)으로 나누어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가족 유형별 차이, 성별 차이, 학년별차이에 대한 검

정은 t-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    과

본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및 가족유형별 분포, BMI,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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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가정의 월 평균 소득에 관한 일반 사항은 Table 1

에 제시되었다. 가족유형별 학년분포는 차이가 없었으며, 한

부모 가정과 양 부모 가정 모두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모두 정

상 BMI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유형별 수입은 100만원 이하

의 소득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100만

원 이상의 수입에서는 양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 식습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아동 중 ‘맛’이라고 답한 아동이 51.1%로 가장 많

았고 ‘영양’은 36.4%, ‘위생’은 12.5%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과 양부모 가정의 아동 모두 영양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지만, 특히, ‘위생’ 부분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의 22.9%가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양부모 

가정 아동은 단지 5.7%에 그쳤고 양부모 가정에서는 ‘맛’이 

중요하다고 답한 아동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p ＜ .01).

세끼 식사를 모두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한부모 가정에서

는 52.4%, 양부모 가정에서는 39.3%로, 한부모 가정의 학생이 

세끼를 모두 챙겨먹지 않는 비율이 양부모 가정 학생보다 유

의적으로 더 높았다. 

세끼 식사를 모두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6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거르는 끼니와 거르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아침을 거른다는 비율이 93.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 거르는 끼니를 살펴보

면 한부모 가정 아동은 아침 결식률이 94.6%, 양부모 가정 아

동의 경우도 아침결식률이 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를 살펴

보면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입맛이 없어서가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습관적으로 30.4%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는 입맛이 없

어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부모 가정 아동은 습

관적으로 거른다는 이유가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한 끼 식사 대신에 군것질을 할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 

63.9%인 94명의 아동이 식사 대신 군것질을 한다고 답하였

다. 식사 대신 군것질 여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군것질을 한다는 아동이 68.3%였고, 양 부

모 가정 아동은 60.7%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군것질 횟수를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

동 각각 주 1~2회라고 대답한 비율이 67.4%와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군것질 종류는 한부모 가정 아동

의 경우 과자-스낵류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도 과자-스낵류가 43.1%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해 두 집단 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두 집단 간 영양지식 문항의 정답률과 영양지식 점수 차이

는 Table 3과 같다. 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 모

두 ‘탄산음료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열과 힘을 내지 못 

한다’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저학년 남

학생 (n = 5) 모두 이 질문에 틀리게 응답하였다. 반면 이 문항

에 대한 양부모 가정 고학년 여학생들의 정답율은 51.4%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유형별 차

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 같다’ 문항에 대해 한부모 가정 고학년 남학생들의 정답

율이 양부모 가정 고학년 남학생들의 정답율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22).

영양지식 문항의 정답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

부모 가정 저학년 남학생의 ‘피를 만들어주는 철분이 부족하

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 문항에 대한 정답율은 단지 20%여서 

한부모 가정 저학년 여학생의 정답율 (54.5%)보다 유의적으

로 낮았다 (p = 0.017).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 ‘사람에

게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가 같다’, 단백

질은 우리의 피와 근육을 만들어준다’의 세 문항에 대한 양

부모 가정 저학년 남학생들의 응답율은 양부모 가정 저학년 

여학생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3, p = 0.032, p = 

0.032). 

한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 모두 ‘다른 영양소

들이 몸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의 섭취를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는 문항의 정

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답률이 80%를 넘는 문항은 ‘다른 영양

소들이 몸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의 섭취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amily type
Single parent
(n = 63)

Married parent
(n = 84)

Age 11.1 ± 1.7 11.4 ± 1.3
Grade (Boys/Girls)
1
2
3
4
5
6

2/2
2/3
1/6
6/4
6/7

12/12

1/2
2/6
4/15
5/14
9/9
3/14

Gender (Boys/Girls) 29/34 25/59
BMI (kg/m2) 18.7 ± 2.6 18.7 ± 3.2
Household monthly income [Korean Won; N (%)]
< 500,000
500,000-999,000
1,000,000-1,999,000
≥ 2,000,000

16 (25.4)
25 (39.7)
19 (30.2)

3 ( 4.8)

11 (13.1)
17 (20.2)
48 (57.1)

8 ( 9.5)

Age and BMI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re was no signif-
icant difference in subjec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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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와 ‘우유

는 칼슘을 공급해 주는 식품이다’였다. 전반적으로, 조사 아동

의 영양지식점수는 가족 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고학년 아동들의 

영양 지식점수가 저학년 아동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1일 영양소 섭취량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사 아동의 영양소 섭취량은 가족 유형별, 성별, 학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조사 아동의 열량 섭취

량은 권장량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산과 칼슘 

섭취량은 모든 아동들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

정의 고학년 여학생들의 엽산 섭취량은 권장량의 62.9%였다. 

한부모 가정의 고학년 남학생들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55.9%였으며, 양부모 가정의 고학년 남학생들의 칼슘 섭취량

은 권장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49.1%였다. 반면 나트륨의 

섭취량은 대략 권장량의 3배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

의 가족 유형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조사하였다. 양

Table 2. Dietary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type

Single parent Married parent Total
Eating speed
  < 5 min
  5-10 min
  10-15 min
  15-20 min
  ≥ 20 min

7 (11.1)
14 (22.2)
16 (25.4)
19 (30.2)

7 (11.1)

7 ( 8.3)
14 (16.7)
35 (41.7)
17 (20.2)
11 (13.1)

14 ( 9.5)
28 (19.0)
51 (34.7)
36 (24.5)
18 (12.2)

Meal Size
  Until feel satiety
  Inconsistent
  One serving size
  Others

6 ( 9.5)
16 (25.4)
32 (50.8)

9 (14.3)

10 (11.9)
22 (26.2)
47 (56.0)

5 ( 6.0)

16 (10.9)
38 (25.9)
79 (53.7)
14 ( 9.5)

Considerations in food choices**
  Nutrition
  Taste
  Hygiene 

13 (37.1)
14 (40.0)

8 (22.9)

19 (35.8)
31 (58.5)

3 ( 5.7)

32 (36.4)
45 (51.1)
11 (12.5)

Skipping meals*
  Yes
  Breakfast
  Lunch/Dinner
  No

33 (52.4)
31 (49.2)

2 ( 3.2)
30 (47.6)

33 (39.3)
28 (44.4)

5 ( 8.0)
51 (60.7)

66 (44.9)
59 (40.1)

7 ( 4.8)
81 (55.1)

Reasons for meal skipping
  Meals are not available
  Meals are not tasty
  No appetite 
  Habit
  Others

6 (18.2)
1 (3.0)

12 (36.4)
7 (21.2)
7 (21.2)

2 ( 6.1)
1 ( 3.0)

12 (36.4)
13 (39.4)

5 (15.2)

9 (13.0)
2 ( 2.9)

24 (34.8)
21 (30.4)
13 (18.8)

Snacking
  Yes
  No

43 (68.3)
20 (31.7)

51 (60.7)
33 (39.3)

94 (63.9)
53 (36.1)

Frequency of Snacking (per week)
  1-2
  3-4
  4-5
  ≥ 8

29 (67.4)
12 (27.9)

1 ( 2.3)
1 ( 2.3)

42 (82.4)
6 (11.8)
3 ( 5.9)
0 ( 0.0)

71 (75.5)
18 (19.1)

4 ( 4.3)
1 ( 1.1)

Snack items
  Hamburger
  Ramen 
  Frozen foods
  Bread and milk
  Confectionaries
  Others

1 ( 2.3)
16 (37.2)

0 ( 0.0)
7 (16.3)

18 (41.9)
1 ( 2.3)

1 ( 2.0)
10 (19.6)

6 (11.8)
11 (21.6)
22 (43.1)

1 ( 2.0)

2 ( 2.1)
26 (27.7)

6 ( 6.4)
18 (19.1)
40 (42.6)

2 ( 2.1)

Data are expressed as N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hildren in low-income single parent households and children in low-
income married parent households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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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정 초등학생 등에 비해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이 아침식

사 결식율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비타민 A 섭취량은 낮은 경

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어린이들의 아침 

결식율은 각각 49.2%와 44.4%로 2008년 국민영양건강조사

에서 보고된 초등학생들의 아침 결식율 9.7%보다 매우 높았

다. 반면 본 연구 결과중 점심이나 저녁결식율이 낮은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학교와 무료급식소에서 각각 점심과 저

녁식사를 제공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높은 아침 

결식율은 Nam 등10)과 Chung 등7)이 보고한 바 같이 사회 경

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초등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율이 증

가하는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11)의 초등학

교 5학년 아동의 아침결식율과 관련된 요인 연구에서도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아침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의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이 “밥이 준비 안 되서”를 결식

이유중의 하나로 꼽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편부, 

편모 가정에 속하는 어린이들이 식생활 관리에 관한 책임자 

부재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12) Park 등11)의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의 아침 결식율이 높았다. 아침 결식은 그 전날 

저녁식사부터 다음날 점심식사까지 반나절 이상의 공복시간

으로 인하여 학동기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학업능력저하에 영

향을 줄 수 있다.13,14)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아침급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간식빈도는 서울시내 일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

으로 한 Nam 등10)의 결과에서 보고된 하루 1.2회보다 매우 

낮은 주당 1~2회 (75.5%)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8년 국민영

양조사에서15) 보고된 간식섭취빈도 하루 2회 44.7%, 하루 1

회 35.7%, 이틀에 1회 2.1%보다도 매우 낮았다. 본 결과의 낮

은 간식빈도는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으로 사료되며 무료급식

소에서 간식이 제공됨을 고려할때 가정내에서의 간식빈도는 

매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 종류로는 국민영양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과자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라면이었다. 

특히 라면을 간식으로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부모 가

정어린이들에게서는 37.2%여서 19.6%인 양부모 가정어린이

들의 대략 두배였다.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에게서 라면을 간식

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편리성, 간편성, 저렴함 때

문으로 사료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어린이들의 식생활 관리에 관한 책임

자 부재와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영양불균형

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14) 본 연구에서는 무료 급

식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가족 유형에 따른 영양 

불균형의 차이가 없었다. 양부모 가정 어린이들의 비타민 A섭

취는 한부모가정 어린이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p = 0.057). 그리고 다른 영양소 섭취는 성별, 

학년별, 가정 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부모 가

정과 양부모 가정 모두 남학생들의 에너지 섭취는 2008년 국

민영양조사에서15) 보고된 1,777 kcal와 비교하여 낮았으나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모두 여학생들의 에너지 섭취는 

2008년 국민영양조사15)에서 보고된 1,474 kcal보다 높았다. 여

학생들의 높은 에너지 섭취는 hunger-obesity paradox16,17)인 
것으로 추측된다. 식품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저소득층은 적

은 비용으로 배고픔을 채울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러한 식품들은 고열량, 고지방이여서 에너지 과잉

섭취를 유발하기 쉽우며 비만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

다. 실례로 Son&Yang6)과 Nam 등10)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

동들이 한국소아 신체발육 표준치보다 신장은 작으나 체중은 

높아서 비만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나트륨 섭취는 권장량의 3배 이상이였으며 이는 라면이 조

사대상자들이 두번째로 선호하는 간식이였다는 것이 크게 기

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칼슘 섭취량은 국민영양조사결

과15)와 비교하면 권장량보다 낮아서,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은 

권장량의 56~76%, 양부모 가정 어린이들은 권장량의 49~66%

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은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서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의 하나이다.18) 부족한 칼슘 섭취와 더불어 과다한 나트륨

의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킴으로써18) 이중으로 저소득

층 어린이의 성장 저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엽산은 DNA 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포의 

증식과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는 엽산의 섭취가 매우 중요

하다.18) 그러나 본 연구결과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은 권장량의 

63~88%, 양부모 가정 어린이들은 권장량의 63~78%의 엽산을 

섭취하고 있어서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성장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19,20) 본 연구에서도 영양

지식이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의 식습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영양지식 문항중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

하는 영양소는 칼슘이다’와 ‘우유는 칼슘을 공급해 주는 식

품이다’에 대한 정답율이 각각 70.1%와 86.4%였음에도 불구

하고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49~66%에 불구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서 조리와 식품구매의 책임자가 아니라

는 점과 소득의 제한으로 인한 식품구매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in 등21)이 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식과 식습관에서도 나타난 바

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

하기에는 미숙한 연령층이므로 영양지식이 어린이들의 식습

관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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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무

료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조

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를 구하는데 제한점이 있

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몇 개의 기관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4시간 회상법과 식품섭취빈도 조사 시 조

사 대상 아동의 기억력과 문장 이해력이 요구되는데 초등학

교 1~6학년 학생이 정확히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완벽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

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여야 한다. 이 표

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맞

는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영양지원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만큼 편부나 편

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영양교육 및 영양식 지원 

등의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통한 영양교육 뿐

만 아니라 무료급식을 지원해주는 각 기관에서의 급식의 질 

향상과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하

다. 그리고 아동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급식을 지원해주

는 공급자에게도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을 이용하는 아

동들에게 위생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식사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아동

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에 관한 연구 자료가 미비한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연구가 계속 될 필

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들

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    약

본 연구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유형에 따

른 아동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를 파악하고 나

아가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식습관은 아침 결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양

부모 가정 아동보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세끼를 모두 챙

겨먹지 않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가족 유형별 영양지

식점수 차이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점수는 차이를 보여서 철분의 기능에 대한 문

항에 대해 한부모 가정 저학년 여학생들의 정답율이 남학생

들보다 더 높았다. 양부모 가정에서도 단백질과 물의 기능, 영

양소 필요량의 문항에 대해 저학년 여학생들의 정답율이 남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각 영양소 섭취량은 가족유형, 성별, 학

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식이섭유소, 엽산, 

칼슘의 섭취량은 모든 어린이들에 있어서 권장량보다 낮았으

며 반면 나트륨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3배이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보다 한부

모 가정 아동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못한 경향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영양

교육과 영양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와 각 기관의 

관심과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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